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국내 최초로

CDMA 광중계기를 국산화한 (주)인켈 이준구 수석연구

원과 레이저 웨이퍼 마킹장비를 개발한 (주)이오테크닉스 안병

민부장을이달의엔지니어상수상자로선정했다고밝혔다.

대기업 부문 수상자인(주)인켈이준

구 수석연구원은 12년간 통신장비

개발부문에 종사해 온 전문엔지

니어로 국내 최초로 CDMA 광중

계기 국산화 및 2G, 3G, 와이브

로중계기를개발한공로를인정받

았다. 이준구 연구원은 모듈 국산화

를 통한 광중계기 개발을 시작으로 IMT-

2000 시장용 WCDMA 광중계기 및 DMB중계기 등의 개발에

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특히순수국내기술이적용된초

고속통신네트워크장비를개발하기도하였다. 그결과1998년

부터현재까지 누적매출 5천300억원을기록하여 1997년회사

의 부도와 법정관리라는 힘겨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현재 이준구 연구원은 어세스 네트워크의 유∙무선 기

능이통합된차세대분산중계시스템을개발중이다. 

1979년설립된(주)인켈은신뢰창조경영, 고객위주의경영,

기술중심의 경영으로 인간을 위한 첨단기술의 구현을 실현하

는 21세기 첨단전자 정보통신 전문기업이다. 첨단 AV와 정보

통신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AV부문에서 한국능

률협회 브랜드 파워 1위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지수 1위

에각각선정되었다. 정보통신사업부문에서는국내최초의무

선전화기개발을시작으로중계기, 네트워크시스템등첨단신

기술제품을개발하고있다.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인 (주)이오테크닉

스 안병민 부장은 8년간 반도체용 레

이저 장비개발 및 상용화에 전념해

온 엔지니어로 레이저 웨이퍼 마

킹 장비 및 레이저 소잉 장비를

개발해낸공로를인정받았다. 

안병민 부장은 독창적인 아이디

어를통한신제품개발로반도체웨이

퍼마킹시스템분야에서세계시장점유율1

위를달성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특히자동위치보정기능에

대한특허와웨이퍼휨보정장치에대한특허는(주)이오테크닉

스의 제품이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세계 시장점유율 80%를 달성하였고, 2005년

이후현재까지2천200만달러의수출실적을기록하였다. 

안병민 부장은 레이저 소잉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일본과 독일의 경쟁사를 제치고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에 납

품하는 실적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현재 안 부장은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레이저 장비를 독자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중이다.

1989년에 설립된 (주)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킹기, 드릴러

트리머등각종레이저응용장비를생산하는기업이다. 2006년

에는 860억 원의 매출과 4천300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달성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초일류 레이저 응용기기업체

로도약을목표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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